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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조원 편성

∙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320만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3백만원) 추가 지급 예산 9.6조원

∙ 방역조치 연장,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1.9조원 추가 확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조를 마련했다.

이는 정부가 1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대부분(11.5조원, 82%)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

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6조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9조원 등을 반영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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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현재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대폭 상향하여 지급한다.

총 규모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그간 지급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9.6조원으로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이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둘째, 방역조치 연장 및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9조원을 추가 확보했다.

당초 2.2조원이던 ’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지난 12월에 하한액을 10만원

에서 50만으로 인상하고, 보상대상도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

하기 위해 3.2조원으로 증액(1.5일 기금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1.9조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총 5.1조원

으로, 본예산 2.2조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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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방역상황 선제제어를

위해 방역 강화조치가 연장되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추가 재난

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최대한 신속히 지원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실보상의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속하여 이번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정세환 사무관(☎ 044-204-73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